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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신 :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

제목 : 대전·세종 경제자유구역 지정은 해당 지자체에서 신청시

기존 절차에 따라 검토를 진행하게 됨
(4.8일자 매일경제 ｢대전·세종, 충청 첫 경제자유구역 ‘가시권’｣

보도에 대한 설명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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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기사내용

□ 산업통상자원부는 대전 ·세종 경자구역을 지원 사격하기

위한 법 개정 연구용역에 들어갔으며 , 연구목적 중 하나로
’지역의 경자구역 신규 지정 (대전·세종 )‘에 대응한다는 점을

명시해 눈길을 끔

2. 동 보도 내용에 대한 입장

□ 경제자유구역법 개정 용역은 경제자유구역의 투자 활성화와 자율권

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연구하는 것이 주요 내용임

□ 대전·세종 경제자유구역 지정은 해당 시·도에서 신청시 기존
경제자유구역법의 절차에 따라 진행하게 됨

ㅇ 해당 지자체가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신청할 경우, 민간전문가

평가와 부처협의,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·의결 과정을 거쳐
지정함

※ 문의 : 정책기획팀 채규남 과장(044-203-4610) / 유상열 사무관(4612)


